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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Section
	Photo Essay

	Title
	여름 한 장

	Purpose
	학생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을 통해 각자의 여름방학 속 가장 인상적인 순간과 기억을 공유하고, 독자들이 각자의 여름을 회고하며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.

	Outline
	핵심 주제
: 방학은 우리의 선택과 별개로 일정한 시기마다 반복된다. 하지만 그 안에서 어디로 향할지, 무엇을 마주할지는 저마다 다른 이야기가 된다. 어떤 방학은 누군가의 첫, 그리고 마지막 방학일 수 있으며, 한 학기를 불태운 뒤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기간일 수도 있다. 캠퍼스를 오가던 때에는 쉽게 하지 못할 경험을 하며 오래 기억에 남을 순간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하다. 뜨거운 태양과 습한 공기를 가르고 도착한 곳에서, 우리가 마주한 가장 인상적인 여름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? 이번 포토에세이는 각자가 꼽은 '올여름 최고의 한 장'을 통해 저마다의 여름을 기록하고 공유하고자 한다. 이번 포토에세이는 각자가 꼽은 '올여름 최고의 한 장'을 통해 저마다의 여름을 기록하고 공유하며, 같은 계절 속에서도 서로 다른 기억과 시선을 발견해보고자 한다. 

비주얼 콘셉트 (느낌)/선정 기준: 
· 여름 특유의 분위기나 따뜻하고 자연스러운 무드
· 색다른 도전, 여행지에서의 순간, 성실히 보낸 일상 중에 찍은 사진으로, 자신의 여름을 담은 진솔한 시선 

촬영 계획: 공모형 
· 최종 3-4장 선정 예정 
· 키워드: '올여름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장'을 주제로 사진 모집 (이하 사진 컨셉 설명은 비주얼 컨셉과 동일) 

사진 설명 
: 공모작 선정 후 최종 작성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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